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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산업·정책·환율 브리핑 

※  본 자료는 구독자용입니다.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일간 
한인포스트, 브리핑 인도네시아 뉴스 (주 3회 발행)를 보내드립니다. 
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멤버쉽 무료광고와 고객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haninpost@gmail.com으로 
명함을 보내주세요 

2026년 10월 15일 ~ 10월 27일 자료 출처: Jakarta Post, Reuters, 
Antara News, Tempo.co, Bloomberg, Jakarta Globe, Kompas.com, 
Detik.com, Tempo.co, Antara News, Setkab/Setneg.go.id, Katadata, 
Databoks, Setkab.go.id 등  ※ 이 자료는 공개된 인도네시아 미디어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정보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투자·법률 판단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와 추가 확인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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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거시경제 · 세제 · 프라보워 정부 2주년 평가) 

제목: 2 Tahun Prabowo-Gibran, Implementasi Program Jadi Tantangan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2주년, 정책 프로그램 이행이 핵심 과제) 

출처일자: Kompas.com / 2026년 10월 20일 (유관 국무회의 보도: 2026년 

10월 21일)  

주요내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2주년(2024년 10월~2026년 

10월)을 맞아 지난 2년간의 경제 성과와 과제가 집중 조명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투자 실현액은 3,923조 루피아에 달하며 약 54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10월 21일 

내각회의에서 5.45% 수준의 경제성장 기조를 보고했다. 그러나 언론과 경제계는 

주요 국정 과제의 실질적 현장 이행력(Implementasi)과 재정 건전성 관리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프라보워 집권 중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부 핵심 

국정과제(식량·에너지 안보, 다운스트림 산업화)와 연계된 분야에 인허가 및 재정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대정부 협력 및 투자 계획 수립 시 정부 중점 

과제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제목: Pertumbuhan Ekonomi Asia Melambat, Apa Dampaknya bagi Indonesia 

(아시아 경제성장 둔화, 인도네시아에 미칠 영향은)  

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16일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이 에너지 가격 충격과 중동 지역 분쟁 지속, 글로벌 

무역 갈등 여파로 2026년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ref:S8BR,Ylj5]. 인도네시아는 내수 소비와 정부 지출을 바탕으로 비교적 견조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수요 약화 및 

대외 불확실성 전이 위험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원자재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진출 기업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으로의 판로 

다변화 및 환리스크 시나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 

제목: Akun Kripto di Indonesia Capai 23 Juta, Kemenkeu Siapkan 3 Prioritas 

Pajak (인니 가상자산 계정 2,300만 돌파, 재무부 디지털 과세 3대 우선순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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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16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내 암호화폐(가상자산) 소비자 계정이 2,300만 개에 

도달함에 따라, 재무부(Kemenkeu)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발맞춘 3대 디지털 

조세 우선순위를 수립했다. 이는 국세청(DJP)이 연말까지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 발굴과 세무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핀테크, 디지털 플랫폼, IT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의 디지털 거래 과세 규정 변경 및 역외 

디지털 세원 추적 강화에 대비해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제목: Rasio Pajak Tidak Jatuh di Sawah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낮은 

조세부담률과 세수 구조 문제)  

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18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의 거대 경제 섹터인 농업·임업·수산업 분야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수 기여도(조세부담률)는 극히 

낮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이는 국세청(DJP)이 연말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비공식 경제 영역 및 해외 은닉·이전 자산에 대한 국제 징수 공조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존 제도권 법인(특히 

다국적 기업 및 외국계 투자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및 연말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 증빙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목: Diburu Pajak, Orang Kaya China Ramai-ramai Pindahkan Uang ke AS 

(세금 추징에 직면한 중국 자산가들의 해외 자금 이동과 역외 과세 동향) 

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23일  

주요내용: 중국 정부가 2026년 7월 역외(Offshore) 자산에 대한 소급 과세를 

단행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세청(DJP) 역시 해외로 자산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 조세 징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다뤘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역외 계좌를 활용한 자금 결제나 본·지사 간 외환 거래에 

대해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외환 송금 및 

배당·로열티 지급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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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제조업 · 그린 전환 · 산업단지 및 인증 규제) 

제목: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인증 의무화 시한 2028년까지 연장 (중소기업 및 

일부 품목 유예 조치와 산업계 반응)  

출처일자: 한인포스트 (haninpost.com) / 2026년 10월 20일경 

주요내용: 당초 2026년 10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할랄(Halal) 

인증 의무화와 관련하여, 국내외 산업계의 준비 부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부 부문 및 시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조정을 단행했다. 다만 식음료 대기업 및 화장품·제약 등 핵심 수입·유통 품목에 

대한 단계적 적용과 단속 기준을 둘러싸고 경제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세부 

시행령의 명확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K-뷰티(화장품), 식음료, 의약품, 화학 원료를 

수출·제조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품목이 유예 대상인지 즉시 적용 대상인지 

BPJPH(할랄제품보장청)의 최신 세부 고시를 반드시 교차 확인하고, 원료 

공급망의 할랄 인증을 지체 없이 확보해야 한다. 

제목: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2026년 10월 18일 강행… 경제학계 

“제도적 보완 시급”  

출처일자: 한인포스트 (haninpost.com) / 2026년 10월 중순 

주요내용: 2026년 10월 18일 할랄 인증 의무화 기준일을 맞아 현지 경제학계와 

산업 단체들이 인증 인프라 부족,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지연, 

물류·통관 현장에서의 혼선 가능성을 경고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한국 내 할랄 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BPJPH 간 

상호인정(MRA) 적용 범위 및 등록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여 통관 보류나 유통 

제재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목: Masa Depan Ekonomi Hijau Indonesia: Highlight Katadata SAFE 2026 

(인도네시아 그린 경제의 미래: Katadata SAFE 포럼)  

출처일자: Katadata / 2026년 10월  

주요내용: Katadata가 개최한 제 7회 지속가능 행동 포럼(SAFE 2026, 주제: 

"The Green Changer")에서 인도네시아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친환경 공급망 구축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가 2027년 6%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향성과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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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내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제조 법인은 향후 

탄소세 도입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요구 강화에 대비해 태양광 패널 설치, 

REC(재생에너지인증서) 구매 등 ESG 전환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3. 환율 · 금융 (루피아화 환율 급등 · 증시 변동성 · 금융 투자) 

제목: Evaluasi Ekonomi 2 Tahun Kepemimpinan Presiden Prabowo: Kondisi 

Rupiah Tertekan di Rp18.046/USD (프라보워 집권 2년 경제 평가: 10월 19일 

루피아 환율 달러당 18,046루피아로 약세 압력 가중) 

출처일자: INDEF (경제금융개발연구원 보고서 및 주요 언론 인용) / 2026년 

10월 20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이 2026년 10월 20일 발표한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 2년 경제 평가'에 따르면, 대외 지정학적 불안(중동 전쟁 

장기화 등)과 글로벌 달러 강세 및 대내외 요인이 겹치며 2026년 10월 19일 

기준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당 18,046루피아(Rp18.046/USD)까지 치솟으며 

심각한 약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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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루피아화가 달러당 18,000루피아를 넘어서는 고환율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달러 표시 외화 차입금이 많거나 원자재를 달러로 결제해 

수입한 뒤 루피아화로 내수 판매하는 기업은 심각한 환차손 위험에 노출된다. 

선물환 헤지(Hedge) 비중 확대와 원가 반영 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 

제목: Penguatan IHSG Setelah Gejolak dan Koreksi 33,29% hingga 16 Oktober 

2026 (프라보워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10월 16일까지 인도네시아 증시(IHSG) 

조정 및 반등 모색) 

출처일자: Kompas (Harian Kompas) / 2026년 10월 22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가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누적 33.29%의 조정을 기록한 가운데, 정책 발언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이후 반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불안으로 

인해 여전히 신중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현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IPO, 회사채 발행 등)을 

계획 중인 기업은 증시 밸류에이션 하락과 금리·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조달 

시기를 조율하고 유동성 버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제목: Galakan Budaya Investasi di Kalangan Mahasiswa, Smartin Tempuh 

Strategi Ini (청년·대학생층 주식·선물·가상자산 금융투자 확산 전략)  

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15일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 암호화폐, 선물거래(Futures) 

등 개인 금융 투자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권과 교육계가 리테일 

투자자 저변 확대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한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은 인도네시아 

MZ세대 리테일 투자자의 급증을 기회로 활용하되, 금융감독청(OJK)의 파생상품 

및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규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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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제 · 신발 산업 (노동집약 제조업 · 수출입 · 원가 압박) 

제목: 글로벌 수요 둔화 및 노동법·임금 개편 속 노동집약 제조업(봉제·신발) 

비용 압박 심화 

출처일자: Kompas.com, Antara 등 종합 / 2026년 10월 16일 

주요내용: 2026년 10월 6일 통과된 신(新) 노동보호법(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 후속 조치와 노조의 2027년 최저임금 7.5~9.5% 인상 요구가 

맞물리면서 봉제·섬유·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계의 인건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IMF가 경고한 아시아 및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해 구미권 

바이어들의 오더 단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서부자바(보고르·수카부미·수방) 및 

중부자바(스마랑·즈파라 등)에 위치한 한국 봉제·신발 기업들은 11월 1일 주별 

최저임금(UMP) 및 11월 10일 시·군별 최저임금(UMK)·업종별 최저임금 확정 

일정을 앞두고 노무 갈등 예방과 공정 자동화, 지역 간 물량 배분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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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 (이커머스 과세 유예 · 할랄 유통 · 내수 소비) 

제목: 인도네시아 정부, 온라인 판매자 세금 징수 2026년 10월 말까지 전격 

연기  

출처일자: 한인포스트 (haninpost.com) / 2026년 10월 중순 관련 후속 보도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커머스(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세금 원천징수 및 과세 조치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공식 연기했다. 이는 내수 소비 둔화 우려와 중소 온라인 셀러들의 조세 저항 및 

플랫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이나, 10월 말 유예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11월 이후 실제 과세 집행 여부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쇼피(Shopee), 틱톡샵-토코페디아(TikTok Shop-

Tokopedia), 라자다 등 현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 및 브랜드사는 2026년 10월 31일 유예 시한 종료에 따른 플랫폼 수수료 

및 원천징수 세율 변동을 즉시 확인하고 판매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제목: 2026년 10월 화장품·소비재 할랄 인증 의무화 기준일 도래에 따른 유통 

매장 및 수입사 대응 

출처일자: 한인포스트 (haninpost.com) / 2026년 10월 18일~20일  

주요내용: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치약 등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유통되는 

화장품 및 소비재의 할랄 인증 의무화 시점(2026년 10월)이 도래하면서, 정부의 

일부 시한 연장(2028년)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망(H&B 스토어, 대형마트, 

백화점)들은 입점 브랜드에 할랄 인증서 또는 비할랄 성분 표기 확약을 요구하는 

등 유통 현장의 관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 및 온라인 몰에 소비재를 납품하는 

기업은 정부의 유예 발표만 믿고 안주하기보다, 실제 바이어와 리테일 체인이 

요구하는 자체 입점 기준(Halal 라벨링 여부)을 충족해야 매장 진열 중단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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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 (수출입 통관 · 공급망 · 인프라) 

제목: 중동 분쟁 지속 및 아시아 교역 둔화에 따른 해상 물류·공급망 리스크 

점검  

출처일자: Kompas.com (Money) / 2026년 10월 14일~16일  

주요내용: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장기화와 글로벌 교역 갈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해상 물류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ref:S8BR,Ylj5]. 

여기에 2026년 10월 19일 기준 루피아화 환율까지 달러당 18,046루피아로 

급등하면서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국제 해상·항공 운임 및 수입 통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수출입 물류 계약 시 환율 급등에 따른 할증료(CAF 등) 

변동을 면밀히 체크하고, 할랄 제품 유통 시 창고 보관·운송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을 막는 '할랄 물류(Halal Logistics)' 인증 요건이 통관 및 내륙 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7. 2027 최저임금 관련분야 (UMP/UMK 2027 · 신노동법 · 노조 동향) 

제목: 2027년 주별 최저임금(UMP) 11월 1일 공식 확정 예정… 노동계 7.5%~9.5% 인상 

강력 요구 

 

출처일자: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 발표 및 현지 언론 종합 / 2026년 10월 중순 

 

주요내용: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 및 정부 일정에 따르면, 2027년 

주별 최저임금(UMP 2027)은 2026년 11월 1일에 공식 확정·발표되며, 시·군별 

최저임금(UMK) 및 업종별 최저임금(UMS)은 2026년 11월 10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 등 노동계는 2027년 

최저임금을 7.5%에서 최대 9.5%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 요구가 

수용될 경우 자카르타의 2027년 최저임금(UMP)은 월 620만 루피아(Rp6,2 juta)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2026년 11월 1일(UMP 발표)과 11월 10일(UMK 및 업종별 

최저임금 발표)이 임박해 있으므로, 2027년도 사업예산(인건비 예산) 편성 시 최소 

6~9.5% 수준의 임금 인상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10월 마지막 주(10월 

26일~31일) 동안 자카르타 및 주요 공단 지역에서 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단 출퇴근 및 물류 차량 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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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년 최저임금(UMP), 2026년 10월 6일 통과된 신(新) 노동보호법 

기준 적용 및 노사정위원회(LKS) 심의 돌입  

출처일자: 현지 언론 종합 / 2026년 10월 중순 

주요내용: 2027년 최저임금 산정은 지난 2026년 10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보호법(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의 새로운 규정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과거의 획일적인 단일 산식 적용에서 벗어나 노사정 삼자협의회(LKS 

Tripartit) 및 지역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의 논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적정생계비(KHL) 및 업종별 특성을 종합 반영하는 구조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2026년 10월 6일 새로 제정된 노동보호법(UU 

Perlindungan Ketenagakerjaan)에 따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업종별 

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이 11월 10일 함께 결정되므로 자사가 속한 

표준산업분류(KBLI)가 고임금 부과 업종에 해당하는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 및 한인상공회의소(KOCHAM)를 통해 즉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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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인도네시아의 시장 

지위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프런티어시장(Frontier 

Market)'으로 강등 예고 파장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2026년 1월 

인도네시아의 시장 지위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 

'프런티어시장(Frontier Market)'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1차 경고한 데 이어, 

2026년 10월 15일(현지시간)에는 아예 주요 지수군에서 퇴출되는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직행 강등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2027년 4월 말까지 진행, 6월 말 최종 결정)에 착수하면서 인도네시아 

금융·실물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1. 자카르타 증시 사상 최대 폭락 및 시가총액 증발 충격 

• 제목: 인도네시아 증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일일 폭락 및 

시가총액 650억 달러 증발 

• 출처일자: 뉴스 1·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2026년 10월 

16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MSCI가 인도네시아를 프런티어시장을 건너뛰고 

아르헨티나·레바논·우크라이나 등이 속한 '독립시장'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자, 자카르타종합지수(JCI)는 발표 직후 장중 8% 

급락하며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됐고 거래 재개 후 최대 

11.1%~11.6%까지 폭락했습니다.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의 최대 일일 낙폭으로, 하루 만에 약 650억 달러(약 89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으며 연초 대비 지수 하락률은 40%를 넘어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현지 증시에 상장된 법인을 보유하거나 

현지 상장사 지분을 보유한 외국계 기업은 보유 지분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자산 손상차손(Impairment Loss) 반영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증시를 통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보류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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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패시브·액티브 펀드의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 

• 제목: 신흥시장 지수 퇴출 시 최대 21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투자자금 

연쇄 이탈 우려 

• 출처일자: 인베스팅닷컴 (2026년 10월 16일) / 

채널뉴스아시아(CNA)·블룸버그 (2026년 10월 21일~22일) 

• 주요내용: 약 1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산이 벤치마크로 삼는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6%(JP모건 

추산)로, 2021년 퇴출 당시 아르헨티나(0.12%)의 약 4배에 달합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인도네시아가 독립시장으로 최종 강등될 경우 지수를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서만 30억~60억 달러가 강제 

매도되고, UBS 추산에 따라 액티브 펀드에서도 최대 150억 달러가 

빠져나가 총 200억 달러 안팎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자금 이탈은 단순 주가 

하락을 넘어 현지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현지 

파트너사나 주요 거래처가 대주주 지분 담보대출(Margin Loan) 반대매매 

위험이나 유동성 경색에 노출되어 있는지 재무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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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루피아화(IDR) 가치 급락 및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제목: 자본 유출 공포에 따른 루피아화 환율 달러당 1만 8,000루피아 

돌파 및 약세 심화 

• 출처일자: 뉴스 1 (2026년 10월 16일) / 로이터·블룸버그 (2026년 10월 

19일~21일) 

• 주요내용: MSCI의 경고 직후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면서 루피아화 가치는 달러당 1만 8,060루피아 안팎까지 떨어지며 

지난 6월 기록한 사상 최저치(1만 8,209루피아)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ref:l29N,OyNU]. 루피아화는 2026년 들어서만 약 8% 절하되었으며,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통화가치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ref:l29N,4M2Y].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원부자재를 달러로 수입해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에 

루피아화로 판매하는 제조·유통 기업은 환차손이 급증할 위험이 큽니다. 

선물환 등 환헤지(FX Hedge) 비율을 높이고, 현지 법인의 배당금 

송금이나 달러 표시 차입금 상환 일정을 환율 변동성 시나리오에 맞춰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4.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통화정책 딜레마 및 고금리 장기화 

• 제목: 환율 방어 압박 속 기준금리 5.75% 동결 및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고육지책 구사 

• 출처일자: CNBC (2026년 10월 20일) / 블룸버그·다우존스 (2026년 

10월 21일) 

• 주요내용: MSCI 쇼크로 루피아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시장의 압박이 커졌으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10월 2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 위축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5.75%로 동결하는 대신 

오는 12월까지 은행 지급준비율(RRR)을 2%포인트 인하하는 혼합 

정책(Policy Mix)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하고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극도로 

제한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내 기준금리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현지 은행권을 통한 루피아화 운전자금 대출 금리 및 회사채 발행 

비용(자본비용)이 높은 수준에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현지 

설비투자(CAPEX)나 차입금 차환 시 본사 차원의 자금 지원이나 역외 조달 

비용과의 비교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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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본시장 규제 당국(OJK)의 대대적 사정 작업 및 시세조종 제재 

강화 

• 제목: 불투명한 지분 구조 및 조직적 시세조종에 대한 고강도 벌금 부과와 

형사 수사 착수 

• 출처일자: 로이터 (2026년 10월 18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MSCI가 강등 검토의 핵심 사유로 '불투명한 주식 소유구조, 

낮은 실제 유통주식 비율(Free Float), 조직적인 거래를 통한 주가 왜곡, 

규제 집행력 부족'을 지목하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발표 직후 

시세조종에 연루된 시장 참여자들에게 총 2조 1,000억 루피아(약 1억 

1,641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공식 의뢰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오는 2027년 4월 의견 수렴 마감 전까지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지위 유지를 위해 시장 규율과 공시 의무를 전례 

없이 엄격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현지 상장 법인이나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은 실질 소유주(Ultimate Beneficial Owner) 공시, 

특수관계인 거래, 유통주식 수 산정 기준 등 강화되는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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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 재벌(Tycoon) 그룹주의 신뢰도 추락 및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 

• 제목: 소수 대주주 집중 및 작전 세력 의혹에 따른 인도네시아 대기업 

집단 가치 급락 

• 출처일자: 블룸버그 (2026년 10월 21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그간 인도네시아 증시는 일부 신흥 재벌 기업들이 극소수의 

유통주식만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가총액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MSCI가 개별 지수에서 편출했던 종목들이 이번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지 재벌 

총수들의 자산 가치가 수십억 달러 증발했으며, 인도네시아 대기업 전반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현지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 지분 투자, 

인수합병(M&A) 또는 대규모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추진할 때 파트너사의 

지분 구조 투명성과 자본시장 제재 이력을 반드시 실사(Due 

Diligence)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온 현지 

그룹사와의 협력 사업은 자금 조달 차질 리스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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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6~9개월간 금융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및 투자 심리 위축 

• 제목: 2027년 6월 최종 결정 시점까지 이어질 장기 불확실성과 관망세 

고착화 

• 출처일자: 인베스팅닷컴 (2026년 10월 16일) / 

채널뉴스아시아(CNA)·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MSCI는 2027년 4월 30일까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7년 6월 말까지 최종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산운용사 이스트스프링(Eastspring Investments) 등은 인도네시아 당국의 

개혁 조치가 일시적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향후 6~9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극심한 변동성과 투자 관망세에 갇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내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과 환율의 

변동성이 상시화될 것이므로, 단기적인 시장 반등에 기대기보다 2027년 

경영계획 수립 시 보수적인 거시경제 지표(고환율·고금리·내수 둔화)를 

기본 시나리오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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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외 반발 및 경제 민족주의·정치적 마찰 리스크 

• 제목: 프라보워 대통령의 '외부 협박' 규정 및 해외 국부펀드 배후설 

제기에 따른 외교·시장 마찰 

• 출처일자: 배런스(Barron's)·블룸버그 (2026년 10월 21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각 회의에서 MSCI의 

경고를 두고 "인도네시아를 협박(intimidate)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무함마드 루트피 전 무역장관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과 싱가포르투자청(GIC)이 MSCI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GIC와 테마섹이 공식 부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ref:pKbT,DcFI]. 정치권 일각에서도 해외 평가기관에 대한 

방어적·민족주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자본시장 위기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면서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현지의 반감 또는 규제적 역차별이 나타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현지 정부 발주 사업이나 인허가 협상 

과정에서 정부 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관(GR)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9. 국채 금리 상승 및 국가·기업 자본조달 비용(Cost of Capital) 전반의 

상승 

• 제목: 인도네시아 국가 위험 프리미엄 상승에 따른 채권 매도세 및 기업 

조달금리 인상 압력 

• 출처일자: 다우존스·모닝스타 (2026년 10월 21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알레테이아 캐피털(Aletheia Capital) 등 시장 분석기관들은 

MSCI의 독립시장 강등 경고가 주식시장을 넘어 인도네시아 자산 전반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강등 

경고 직후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촉발되었으며, 이는 국가 

위험 프리미엄 상승과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본조달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 에너지, 광물 가공 등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 중인 외국 기업은 대주단이 

요구하는 가산금리(Spread) 상승과 대출 심사 강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익성(IRR) 산정 시 금융비용 상승분을 재반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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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세안(ASEAN) 내 포트폴리오 재편 및 실물 경기 파급 우려 

• 제목: 1989년 이래 유지해 온 신흥국 대표 지위 흔들림에 따른 동남아 내 

투자 매력도 상대적 하락 

• 출처일자: 국제금융매거진(International Finance) (2026년 10월 21일) / 

채널뉴스아시아(CNA) (2026년 10월 22일) 

• 주요내용: 인도네시아는 1989년 이후 37년간 MSCI 신흥시장 지위를 

유지하며 동남아 최대 경제국으로서 글로벌 자금을 흡수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독립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베트남·스리랑카 등은 프런티어시장). 이에 따라 글로벌 

펀드들이 인도네시아 비중을 축소하고 말레이시아, 태국, 또는 인접 

신흥국으로 자산을 재배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며 내수 소비와 실물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기업 유의사항: 금융시장 충격과 자산 가격 하락(역자산 효과), 

고금리·고환율 지속은 인도네시아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소비재·자동차·전자·금융 업종 

기업들은 내수 판매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재고 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아세안 지역 내 거점별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 주제에 대하여 분석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 별도 신청 바랍니다.  

 건설, 봉제, 신발, 에너지 분야 전문 브리핑 자료 배포 중입니다. 

 유료 구독자 전용이므로 무단배포를 금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해 주세요 

 제작 : 한인포스트 편집부 / AI비즈니스센터 

 구독문의 : 카톡아이디 hanin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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